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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현황

부여군 보유 브랜드

유사지역 브랜드

부여군의 공식 상징물은 1999년 제정한 군 심벌마크와 2000년에 제정한 공동브랜드 
굿뜨래로 심벌마크는 군 대표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브랜드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지역 공동브랜드 중 성공을 거둔 사례로 빈번한 노출과 축적된 
브랜드 파워로 부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정착되었다. 

*굿뜨래는 보기 드물게 공동브랜드를 대표성있는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2015년 부여군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효과 
가 큰 브랜드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자원을 지역 브랜드에 활용하여야 할 시기이다.

역사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으며, 국내는 경주시, 동일한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시와 익산시의 브랜드를 살펴 보았다.

신라문화의 계승 도시인 경주는 출토 유형문화재인 금관을 모티브로 하는 Golden City
경주를 브랜딩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주는 이미 출토 유물인 금관 등 금제 유물을 대표로 
내세워‘신비한 황금의 나라’신라황금으로 이미지화 하여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황금으로서 정체성을 다져가는 작업이 진행이되고 있다.
브랜드 형상은 신라 금관(서봉촌, 금령총, 천마총)의 공통된 이미지인 출(出)형태를 
단순화 한 형태로 영문표기가 주요 형태로 하고 있다.

공주시 브랜드는 기존의 계룡산과 금강 형상 심벌 대신 새로 제정된 심벌마크와 
연계하는 형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심벌마크는‘문’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자원을 가진 역사관광 도시 임을 표현하는‘흥미진진 공주’를 브랜드 슬로건 
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전인 2014년 제작되어 이에 관한 표현이나 이미지는 내포되지 
않고 있다. 



브랜드 현황

같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익산시는 대표 유적인 미륵사지 석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위대롭고 경이로운 도시 에메이징 익산으로 슬로건을 제정하였다.  
형태는 영문 Amazing을 주요 형태로하여 석탑을 A자에 대체하여 중앙에 배치하였고 
색상은 자주, 보라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 (백제의 고유 6색 중에서 사용)

해외 역사도시 브랜드
역사도시연맹 회원 도시인 교토, 아테네, 프라하, 예루살렘, 이스탄불, 브뤼쉘의 도시 
상징물을 조사한 결과 역사도시라는 적극적인 표현은 없었으며 전통성을 강조하거나 
대표 유적을 형상화하는 수준의 표현을 하고 있었다.    

아테네는 별도의 심볼이 없이 문자로 구성된 슬로건 브랜드’This is ATHENS!’를 
사용하며 아테네를 여러 폰트로 구성하여 다양한 자원을 암시하고 있다(암스텔르담 
영향).  
프라하도 별도의 심벌이 없이 단일 소재가 아닌 고건축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실루엣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수호 마스코트인 사자의 벽을 표현한 휘장을 사용하고 있으며(한국인이 
디자인), 도시의 유적을 약화시킨 그래픽 모티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스탄불은 비잔틱 양식의 대표적 모습인 첨탑과 돔지붕(성 소피아 성당, 블루 
모스크)을 심벌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ㆍ교토 ㆍ아테네 ㆍ프라하

ㆍ예루살렘 ㆍ이스탄불 ㆍ브뤼쉘



브랜드 개발 방향

브랜드의 구성이 형상(visual)과 언어(verbal)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 단독 
(아테네 사례)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형상과 언어의 결합 형태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결합된 형태가 적합하다. 
부여군 브랜드 개발에 있어 형상 모티브는 부여군이 내포하고 있는 자원 뿐 아니라 
감성과 속성 등을 포함하여 청취 대상이 인식하기 수월하게 하여야 한다.

부여군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원은 ①유네스코 등재 목록, ②포괄적인 역사자원, ③산물  
등 현 시대의 형상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①과 ② 범주에서 평가 결과 금동대향로와 
나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상 모티브

브랜드를 구성하는 언어요소의 소재는 ①유네스코 등재 도시, ②고대 역사 도시, ③역사 
관광도시로서 감성적 표현에 주안을 두었으며, 형상 모티브와 결합하여 역사도시 
성격의  강한 표현 또는 감성적인 표현과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부여의 감성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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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 (안)

부여 브랜드 개발 1안은 형상은 금동대향로를 언어는 영문 GLORIA, 우리말로는 찬란한 
역사도시로 명명하여 역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호한 안이다.
왼편에 위치한 금동대향로는 일정한 수준으로 약화하여 글로리와 대응할 수 있게 
플레어를 첨가했으며 문자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문자부의 수식어인 GLORIA 황색 계열의 가는체를 사용했으며, 부여부는 영문과 한글 
모두 볼드체에 청색을 적용하여 다른 부분과 차별 되면서 대조역할을 하게 하였다.

1안 : 글로리아 부여



브랜드 개발 (안)

부여 브랜드 개발 2안의 형상은 금동대향로로 하였으나 언어 요소는 영문  LOVELY로 
하여 역사도시 이미지와 감섬적인 느낌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LOVELY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사랑스러운’이지만, 훌륭한, 멋진, 아름다운 등 긍정적인 표현을 함축한 
단어로서 역사관광도시의 매력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왼편에 위치한 금동대향로는 선화로 아주 단순하게 약화하여 문자부의 흐름과 연속성을 
갖게하여 여다소 산만해 질 수 있는 구조에 일체감을 더하고 있다.
문자부의 수식어인 LOVELY 적색 계열의 필기체를 사용했으며, 부여부 역시 영문과 
한글 모두 고풍스런 서체에 서갈색을 적용하여 중앙의 대향로와 동질감을 주고있다.

2안 : 러불리 부여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World Heritage City

브랜드 개발 (안)

부여 브랜드 개발 3안은 슬로건 대신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라는 구체적인 주여의 
정체성을 표현한 안이다. 형상은 부여 나성의 이미지를 심벌화 하여 넓은 성 윤곽과 
삼색의 깃발을 배치함으로서 백제의 도읍인 부여의 위상과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부여 표기는 영문과 국문 모두 캘리그래프로 하였으며 영문에 있어 여의 첫글자인 Y는 
길게 하여 음절을 구분하고 있다.

3안 :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부여


